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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인가? 책망인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나 우리 교회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칭찬이 예수님의 칭
찬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
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 그분이 무엇을 칭찬하
셨고 무엇을 꾸중하셨는지 미리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
다면 우리 각자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할 것이다. 오해하여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때
늦은 후회와 통곡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먼저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
셨는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었다. 

우리가 칭찬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분은 우리 부모님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직장의 상사도, 목사님이나 교인들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생사와 상급이 걸려있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성적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성적은 나중에 최후 심판대 앞에 가서야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리시는 예수님의 판단이시다. 

보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들과 
성도들이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교회를 평가하
고 계심을 잊지 말자. 나중에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점수 잘 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자. “나중에 
성공하여 돈 많이 벌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겠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가 최종 성적과 미래와 영원을 좌우한다. 그것을 위해서 더 늦
기 전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예수님 앞에 어떤 칭찬과 책망을 듣는 위치에 있
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거나 완전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
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번 부모님께 책망만 받아 거기
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지상에 있었다는 사
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잣대로만 우리를 
재시느라 늘 잘 해도 야단만 치는 분이시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꾸중밖에 들을 것이 없다고 해서 공부하는 시
늉만 내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나는 그런 너희 주님이 아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보라! 그들
을 내가 얼마나 칭찬하였는지를 생각해보라! 나는 칭찬과 상에 인색한 부모가 아니다! 작은 일에 충성
을 다하면 잘 했다 칭찬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예케 하는 자가 아니더냐? 심지어 너희들의 신실한 믿음과 진실됨과 충성에 대하여 영생과 썩
지 않는 면류관과 상급까지 주는, 어떻게 보면 상을 싸놓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풍성한 주님이란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를 오해해서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도무지 일도 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것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